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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전문지 Economist(11.23)는 최근 조선시장에서 중국이 부진한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의

성장세가 높은 이유를 소개했다.  

그 동안 중국이 세계 조선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되어 왔다. 최근 중국이 총톤수(Gross

Tonnage)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주를 하고 있으나,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비해 76.2%나 높다. 이는 중국이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가수주 및 선박금융을 제공함

으로써 수주를 이끌어내었으나, 저부가가치 선박인 벌크선 위주의 수주 및 기술혁신 부재로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해양플랜트에 최근 주력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품질 개선 및 시장 신뢰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조선사들은 해양

플랜트 굴착장치(rig) 부문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제작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어

높은 시장 신뢰도를 바탕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IHS에 따르면 중국 조선사

들의 선박인도는 50~250일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해양플랜트 시장은 용선 위주의 특성으로 제작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용선사는 1일당 5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도의 중요성

이 매우 높다고 한다.

J.P Morgan 발표에 따르면 한국 조선산업의 최근 해양플랜트 시장에서의 성공은 품질 및 설계 혁신

이 원인이다. 최근 덴마크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발주하고 미국 석유화학기업인 엑손모빌

(Exxon Mobil)이 용선하는 극심해용(ultra deeperwater) 드릴십을 진수하면서 품질과 설계면에서

높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선박은 3km 해저에서 12km를 더 깊이 들어가 시추할 수

있으며 9m 높이의 파도에서도 안정적이다. 선가는 6억 5천만달러로 3천만달러에 불과한 벌크선과

비교하면 20배를 상회하는 가격이다. 특히 한국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조선산업의 성장동력

으로 각광받는 에코십(Eco-Ship)도 주도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다.    



세상 둘러보기

글로벌 한국기업

최근 경제전문지 블룸버그(2013.11.18)는 전세계 55개 산업군 내 600개 기업을 올해의 글로벌

마켓리더로 선정 발표하였다. 선정 기준은 각 분야 내 매출 점유율 및 각종 재무 성과 분석에 기초

하였으며 2013년 9월 30일 기준 최근 일년간의 결과만 반영하였다. 이 중 국내 기업은 반도체,

가전 등 총 10개 분야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자동차 부품

자동차 제조

백화점

가전

인터넷미디어

대형유통(아시아)

반도체 부품

철강

담배

산업분야 시장점유율기업명

대한항공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롯데쇼핑

LG전자

네이버

롯데쇼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KT&G

2.1%

2.6%

3.2%

4.0%

3.1%

1.6%

7.9%

8.6%, 2.5%

2.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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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CD(91일)

통화안정증권(1년)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회사채(3년, BBB-)

䤧 금리

䤧 주가

䤧 환율

2.75

2.89

2.78

2.82

3.29

8.80

KOSPI

美다우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1,997.1

13,104.1

10,395.2

2,269.1

1,997.0

15,129.7

14,455.8

2,174.7

2,030.1

15,545.8

14,327.9

2,141.6

2,044.9

16,086.4

15,661.9

2,220.5

2,030.8

16,008.8

15,655.1

2,207.4

2,009.4

15,914.6

15,749.7

2,222.7

1,986.8

15,889.8

15,407.9

2,251.8

2.50

2.66

2.67

2.82

3.24

8.97

2.50

2.65

2.66

2.82

3.24

8.99

2.50

2.65

2.72

3.01

3.43

9.12

2.50

2.65

2.73

3.04

3.45

9.21

2.50

2.65

2.73

3.04

3.45

9.20

2.50

2.65

2.72

3.03

3.44

9.19

2012년말 2013. 9월말 2013. 10월말 11/29 12/2 12/3 12/4

2012년말 2013. 9월말 2013. 10월말 11/29 12/2 12/3 12/4

2012년말 2013. 9월말 2013. 10월말 11/29 12/2 12/3 12/4

원/달러

원/100엔

원/유로

원/위안

엔/달러

1,071.1

1,247.5

1,416.3

171.9

85.86

1,073.0

1,096.0

1,449.5

175.3

97.97

1,059.5

1,078.4

1,452.7

173.9

98.31

1,058.5

1,034.1

1,440.3

173.7

102.30

1,057.0

1,029.7

1,436.3

173.5

102.82

1,061.0

1,029.1

1,439.7

174.1

102.60

1,061.0

1,034.0

1,441.1

174.2

102.55

▶ 금리 보합세
→ 6일(현지시각)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 결과 등을 앞둔 금리 불확실성으로 관망세 지속

▶ 코스피지수 2,000선 하회
→ 엔화 약세로 인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코스피지수 하락

▶ 엔화 약세 지속
→ 미 연준이 출구전략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엔화 약세를 더욱 부추기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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